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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Mural Tomb of Xu Xianxiu(AD 571), a high ranking official in Northern Qi period, is located in Taiyuan, Shanxi province, China. Despite having been raided, it was still discovered to contain over 530 pieces, such as artifacts and murals, in excellent state of preservation. These murals are noteworthy for their high level of detail compared to other murals from the same era, and ar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active East-West and Han-Hu cultural exchange in the 6th to 7th century. The murals of Xu Xianxiu’s tomb depict round-collared and narrow-sleeved garments as well as straight collared robes typical of the Xianbei tribe’s attire. Notable are the ermine fur overcoat and a headwear with flares on the left and right thought to be unique to the Xianbei. The wife and female servants show female attire of the Xianbei at the time; this attire can be characterized by narrow-sleeved long gowns and asymmetrical flying-bird buns. Despite the anti-Han policy of Northern Qi, influences such as the right sided gathering of the robes and embellished hair styles remain. The procession also depicts the three-cornered headdress and long-tailed hood of the Xianbei men, which have been recorded in documents. The large rounded pearl pattern containing the palmette, the divine animal, and bodhisattva`s head motifs show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China [Xi’yu]. Considering that Northern Qi had more active interactions with the three ancient kingdoms of Korea than with the Southern Kingdoms[Nanchao],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ll for further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ttire of ancient Korea and Northern 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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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서현수(徐显秀) 벽화묘(571)는 중국 산서성 태원시(山西城太原市)에 있는 북제(北齊, 550~577) 고관의 무덤이다. 발견 당시 『제고태위공태보상서령서무안왕묘지(齊故太尉公太保尙書令徐武安王墓志)』라는 묘지명이 있어 시대 및 묘주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묘는 해발 900m에 위치하며 매우 단단한 토질로 덮여있어 매우 양호한 상태의 벽화가 발견될 수 있었다(Taiyuan Institute of Archaeology [TIA], 2005).

      북제 연간이 짧은 시기이므로 서현수 벽화묘는 발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 벽화는 묘주의 성격ㆍ장제ㆍ풍속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벽화에 나타난 인물상을 통해 복식 및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서현수묘 벽화는 동시대의 다른 벽화에 비해 매우 섬세하게 묘사되었고, 동서ㆍ호한 문화 교섭이 가장 활발하였던 6~7세기의 고분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본고에서는 서현수묘 벽화 복식을 중심으로 북제 시대 최분(崔芬, Cui Fen, 551), 루예(婁叡, Lou Rui, 570), ○도귀(道貴, Dao Gui, 571)1), 고윤(高潤, Gao Run, 576)의 벽화묘 5기, 태원과 삭주(朔州)의 묘주 미상의 벽화묘 2기, 출토 도용 등 유물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Archaeological Society of China, 1987; Hebei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HPICR], 2000; Jinan Museum, 1985; Linqu Country Museum, 2002; Shanxi Province Institute of Archaeology [SPIA] & TIA, 1983; SPIA & TIA, 1990; TIA, 2004). 이를 통해 선비족 복식의 일면을 살펴보고, 6세기 후반 우리나라 고대복식과의 상관성에 대한 기초 검토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는 제외되었으나 선비족 복식의 고유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연, 북위, 동위, 서위, 북주 등 선비족 왕조에 따라 선비 복식의 특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을 계승한 것인지, 새롭게 변화 또는 창조된 것인지 심층 분석을 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Ⅱ. 사회문화적 배경
      선비(鮮卑)족은 요령, 길림, 흑룡강성 일대의 유목민족으로, 오환(烏丸)과 함께 동호의 후예이다. 선비는 점차 발전하여 한대 이후 서쪽으로 이동하여 1세기 중엽에는 요락수(饒樂水, 지금의 Xar Moron)에서 활동하면서 감숙(甘肅) 서부까지 차지하고, 동쪽으로는 요하, 서쪽으로는 처음에는 오환과 접했다가 뒤에 서역과 통하게 되었다. 선비 제부족이 통합(166)되면서 전 몽고를 지배하에 두었으며 후한을 침입하고, 전연, 후연을 거쳐 386년에 북위를 건설하였다. 464년 효문제에 의한 한화개혁 정책으로 북위가 망하게 되고, 동위-북제와 서위-북주로 분열된다. 북주는 한인사족과 훈귀(勳貴) 선비족 통합에 성공하였다. 반면 북제는 진양(晉陽, 지금의 太原, 북제의 副都) 훈귀 선비인과 업도(鄴都)의 한인사족이 대립하였으며 상인 출신 서역인까지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결국 북조는 서위-북주 세력이 선도하여, 이후 수당 왕조를 개창하게 되었다(Kim, 2008; Kim, 2003; Park, 1998; Park & Lee, 1999).

      중국의 북제는 이른바 위진남북조 시기(220~589)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동부 유라시아 국제질서의 기본 틀이었던 한ㆍ흉노 남북대립 체제가 붕괴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ㆍ군사적 혼란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은 주변국가에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중국 주변의 쿠차ㆍ신강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소제국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 소제국의 서역 문화는 중국 대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었고, 그 결과 중국의 장성 이남지역은 더 이상 중국적이지 않게 되었다.

      서현수 벽화 묘가 위치하고 있는 태원은 바로 장성 이남지역으로, 예부터 각종 문물과 자원이 풍부하여 업(鄴)과 같은 고대도시들이 발달하였던 곳이다. 3세기 초부터는 중국 내에서 가장 활발한 문물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면서 이곳을 거쳐 불교나 조로아스터교가 유입되었다. 소그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으며 호상들의 기이한 상품들도 거래되었다.

      선비족 중에서도 특히 북제는 효문제의 한화정책에 반대한 무장 세력이 건국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반한화(反漢化)를 표방하였다. 반한화는 즉 선비화로 이어졌으며(Song, 2006), 살보(薩保)라는 직책을 주어 소그드 상인들을 정치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류층에서 극단적으로 서역 문물을 수용하게 되었다. 남조풍 및 서역풍 등이 혼재되어 있지만 북제는 북주 등 다른 선비족 국가와 차별되는 복식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서현수묘 벽화의 고고ㆍ미술사적 특징
      북조 국가의 고분들의 건축적 구조나 장제(葬制)는 낙양천도 이후 남조고분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의 장제풍속에 대해서 ≪삼국연의(三國演義)≫의 기록에 따르면2), 북위시대에는 조조와 조비가 도굴부대(發丘中郞將·摸金校尉)를 만들어 도굴할 정도로 후장이 성행하였으나, 이후 박장령(薄葬令)(Lee, 2002)이 내려져 후장 풍습이 금지되면서 부장품이 적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박장의 발굴사례는 극히 드물고, 단실묘의 크기도 커졌으며 묘도는 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분의 조영과 구조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묘도에도 벽화가 그려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고분 벽화의 크기가 확장되었다.

      서현수 벽화 묘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묘는 묘도ㆍ통로ㆍ천정ㆍ용도ㆍ묘실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단실묘이다. 묘의 총 길이는 30m, 깊이 8.5m이며, 땅을 파내고 만든 봉토산의 높이가 5.2m이다. 묘도와 용도의 길이는 각각 15.2m, 2.75m이다. 방형의 묘실은 동서 6.65m, 남북 6.3m, 천정높이는 8.1m인데, 2.7m의 묘 벽면에는 약 330㎡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서현수 벽화 묘의 건축적 구조는 매우 단순하며 특히 시기적ㆍ지역적으로 차이가 적은 루예(婁叡)묘와 비교할 수 있다. <Fig. 1>은 두 묘의 건축적 구조를 보여주는 평면도와 측면도이다. 두 묘의 벽화는 묘실ㆍ통로ㆍ묘도를 따라 각 장면이 하나의 서술식 구조로 배치되어 있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개된다. 즉 묘실 북벽에서 시작된 연회 장면은 동서벽까지 연결되고 다시 통로ㆍ묘도를 거쳐 의장행렬대로 이어진다. 사실 루예묘에 비해 서현수묘는 보다 간소화된 고분으로, 벽화 크기도 더 작다. 그렇지만 벽화 채색 기법은 루예묘 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고 세련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투시도법으로 간결하면서도 생동감이 있게 표현하였다. 원색보다는 중간색을 사용하여 색조와 농담이 고상하고 조화롭다. 이러한 특징은 벽화의 복식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등장인물의 복식 묘사는 물론 직물 문양이나 털의 재질감까지 표현되어 있다<Fig. 2>.

      
        
        

        <Fig. 1> 
				
        

        
          Plan and lateral views of tomb structure in Northern Qi period Left: Lou Rui[婁叡]’s tomb / Right: Xu Xianxiu[徐显秀]’s tomb (Taiyuan Institute of Archaeology, 2004, pp. 7-8 / TIA, 2005, p. 8)
        
        

        

      

      
        
        

        <Fig. 2> 
				
        

        
          Paintings on the northern, eastern, western, southern wall of the Xu Xianxiu tomb chamber (TIA, 2005, pp. 28-29, pp. 36-37, pp.46-47, p. 51)
        
        

        

      

    

    

  
    
      Ⅳ.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복식
      
        1. 남자복식
        
          1) 묘주 서현수(북벽 부부병좌상)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곳에는 북벽의 묘실 중앙 정면에는 묘주의 부부병좌상이 그려져 있다. 북제 고관이었던 묘주 서현수는 <Fig. 2, 3>과 같이 반령의 착수장삼 위에 다홍색 직령포를 입고3) 혁대를 한 모습이다. 그 위에 은회색 초피 구의를 걸치고 있다. 이 초피의 재질감은 무려 6세기나 차이 나는 원 세조(元世祖) 출렵도(出獵圖) 의 깃과 가선에 자색 초피를 댄 대구의(大裘衣)와 유사하며, 매우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바탕의 은회색은 흰 담비의 털이며, 검은 꼬리털로 점무늬와 같은 장식을 하였다. 어깨와 목둘레의 양 끝은 회색빛이며 동물의 몸통과 꼬리부분을 활용하여 두툼하게 털을 대었다. 안감은 진한 검은색이다. 한 벌의 초피 구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 십 마리의 담비털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북제 고관의 사치스러운 복식 취향을 엿볼 수 있다. 삭주 북제묘의 묘주상<Fig. 4>에서 보이는 흑색 털가죽 옷에 비해서도 훨씬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이다.

          
            
            

            <Fig. 3> 
				
            

            
              Tomb owner's figure on the northern wall (TIA, 2005, p. 30)
            
            

            

          

          묘주의 머리에는 매우 빳빳하고, 좌우 양끝이 펼쳐진 관을 착용하였다. 정수리 위에서 보면 흰색의 관은 상투를 가운데 두고 Ω자형으로 감쌌는데 양끝은 위쪽으로 펼쳐진 모양이다. 또 정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부채꼴 형태이다. 이 특이한 모양의 관모는 북제 삭주의 벽화묘, 고윤묘, 도귀묘의 묘주상 모습에서도 확인된다<Fig. 3-6>. 또한 북제시대 석실묘(573)에서 출토된 석각화의 남자 주인의 관모와 흡사하다<Fig. 7>. 묘주의 신분을 고려해 볼 때, 서현수와 고윤에 비해 도귀나 삭주의 묘주는 낮은 등급이다. 따라서 특정 계급 이상의 관리 또는 상류층의 관으로 추정된다. 문헌기록에는 없으나 동시기 고분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북제시대 선비족 고유의 관모로 분류할 수 있다.

          
            
            

            <Fig. 4> 
				
            

            
              Owner's figure of the tomb in the Northern Qi period, in Shuozhou (SPIA & Shanxi Museum, 2010, p. 32)
            
            

            

          

          
            
            

            <Fig. 5> 
				
            

            
              Owner's figure of Gao Run[高潤]’s tomb (HPICR, 2000, p. 65)
            
            

            

          

          
            
            

            <Fig. 6> 
				
            

            
              Owner's figure of Dao Gui[道貴]’s tomb in Jinan (Linqu Country Museum, 2002, p. 54)
            
            

            

          

          
            
            

            <Fig. 7> 
				
            

            
              Pictorial tone unearthed from Qingzhou[靑州傅家像] (Seoul Museum of History, 2007, p. 164)
            
            

            

          

        

        
          2) 무사계층(동ㆍ서ㆍ남벽 행렬도)
          서현수 벽화묘에서는 의장행렬의 길이가 짧으며, 기마병 없이 보병으로 구성된 의장행렬만 나타난다. 루예묘만 하더라도 한화된 복식 차림의 인물들도 보이는데 비해 서현수 묘에서 호족 병사들이 대부분이다. 묘도의 행렬은 북에서 남쪽 방향을 향해 이어지는데, 동벽 벽화는 우차의 앞뒤로 검인과 남자시종들, 시녀가 그려져 있다. 서벽은 동벽과 대칭구조로써 동벽의 우차 대신 말과 그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검인과 남자시종들의 행렬의 모습이다.

          남자들은 반령의 착수장삼을 안에 입고 무릎길이의 직령포를 입었는데 우임이다. 허리에는 혁대를 매고 화를 신었다. 의복 차림새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신분 또는 역할에 따라 머리모양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검을 찬 남자와 같이 무사로 보이는 사람들의 머리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행렬의 선두에 있는 검인과 말을 끌고 가는 남자는 정수리 위쪽이 뾰족한 산형(山形) 두건을 썼다. 두건의 뒷자락은 등허리까지 늘어져 있다<Fig. 8, 9>. 또 나머지 무사들은 정수리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상투 부분이 봉긋한 흑색 장군모(長裙帽)를 썼다. 산형 두건과 마찬가지로 흑색 두건이 달려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앞이마는 노출시키고 정수리 부근의 상투에 고정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양 끝에 끈이 달려 있어 턱 아래에서 묶었다<Fig. 10>. 두건의 자락은 상투가 비칠 정도로 반투명한 직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형 두건은 태원 일대의 북제시대 출토 도용(Taiyuan Municipal Institute of Antiquity and Archaeology, 2004) 및 벽화에서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장군모 도루예묘ㆍ고윤묘ㆍ도귀묘, 삭주의 북제 벽화묘와 고적 업묘 출토 북제 도용에서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두건 역시 선비족 양식으로, 반령포 및 직령포에도 함께 착용할 수 있는 관모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군모 착용의 풍습은 선비족을 지배층으로 하는 토곡혼(吐谷渾)의 남자들이 착용했다는 장군증모(長裙繒帽), 대두장군모(大頭長裙帽)의 문헌 기록(Kim, 2003)4)과 <Fig. 11>와 같이 양직공도 중등지국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Fig. 8> 
				
            

            
              Three-cornered headdress of Xu Xianxiu’s tomb (TIA, 2005, p. 20)
            
            

            

          

          
            
            

            <Fig. 9> 
				
            

            
              Front and back Shapes of the three-cornered headdress (TIA, 2004, pp. 20-21)
            
            

            

          

          
            
            

            <Fig. 10> 
				
            

            
              Hoods with long tail and a red bandana of Gao Run[高潤]’s tomb (TIA, 2004, p. 66)
            
            

            

          

          
            
            

            <Fig. 11> 
				
            

            
              The envoy from Dengzhi[鄧至], The Portraits of periodical offering[Zhigongtu, 職貢圖] (Chang, 2004, p. 190)
            
            

            

          

        

        
          3) 하급 무사 및 남자 시종(동ㆍ서ㆍ남벽 행렬도)
          소를 몰고 가는 이의 복장이 눈에 띄는데, 이처럼 남자 시종들은 반령의 착수장삼 위에 무릎길이의 직령포를 입고 화를 착용하였다. 화면에는 생략되었으나 안에는 바지를 착용했을 것이다. 장군모를 착용한 무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남자들의 일상복 차림으로 생각된다. 머리에는 찰건(紮巾)을 하였는데 머리수건 안의 상투는 뒷머리 아래쪽으로 불룩하여 정수리가 불룩하게 솟은 장군모를 착용한 무사와 구별된다. 찰건의 방식은 다양하다. 둥글게 머리를 감싼 형태가 가장 많았고, 끝이 뾰족한 고깔 형태도 보인다. 우차 옆으로 큰 눈과 턱수염이 있는 서역인의 모습도 보이는데, 곱슬 거리는 단발 위로 피모(皮帽)를 썼지만 복장상의 특이사항은 없다<Fig.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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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ous styles of wearing the bandana (TIA, 2005,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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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ing a leather hat from the Western China[Xi’yu] (TIA, 2005, p. 32)
            
            

            

          

        

        
          4) 남자 악공(북벽 연음도)
          한편 북벽에는 남녀 악공들의 모습도 나타난다. 묘주의 왼쪽 편에 있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남자 악공들은 반령의 착수장삼을 입고 위에 무릎길이의 직령포를 입었다. 허리에는 대(帶)를 매고 화(靴)를 신었는데, 시종과 같은 찰건(紮巾)을 하였다<Fig. 14, 15>. 대체로 흰색과 붉은 갈색이다. 특히 찰건의 형태는 수건을 감싼 뒤 다시 정수리 앞쪽에 부채꼴로 펼쳐진 형태의 것은 고윤 묘의 남자<Fig. 10의 우측 하단부>, 도귀묘의 남자 시종과 것과 비슷하다<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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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ians of Xu Xianxiu’s tomb (TIA, 200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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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ians, Tomb of the Northern Qi period, in Shuozhou (SPIA & Shanxi Museum, 2010,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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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servant’s bandana of Dao Gui’s tomb (Linqu Country Museum, 2002, p. 54)
            
            

            

          

        

      

      
        2. 여자복식
        
          1) 묘주 부인상(북벽 부부병좌상)
          묘주 부인<Fig. 17>은 밀착되어 보이는 반령의를 입고 그 위로 소매와 옷자락이 풍만한 우임 형식의 붉은색 대수의를 덧입었다. 묘주의 경우 소매통이 좁은 것과 대조적이다. 대수의의 소매 중간 부분에는 가로 방향으로 점무늬가 시문된 가는 선이 있다. 붉은색 대수의의 흰색 깃에는 파선의 물결 사이에 화문이 시문된 교파(交波)형의 소화문이다. 또한 수구의 가선에는 8엽 연화문과 소연주로 장식하였고, 빈 공간에는 반팔메트 문양을 채워 넣었다. 대수 안쪽의 받쳐 입은 다른 옷의 소매 가선에서도 4변 화문의 직물 문양이 있다.

          
            
            

            <Fig. 17> 
				
            

            
              Figure of owner’s in Xu Xianxiu’s tomb and textile pattern (TIA, 2005, p. 31)
            
            

            

          

          머리는 비대칭의 계를 하였다. 이 같은 머리 모양을 중국에서는 비조계(飛鳥髻)(SPIA & Shanxi Museum et al., 2010)라고 하는데, 머리를 빗어 정돈하고 작은 관(冠)을 얹은 것으로 보인다. 북제 삭주 출토 벽화의 묘주부인상<Fig. 18>과 북제 사녀도용(太原東安騎士太子樓瑞墓)<Fig. 19>에서도 볼 수 있는 선비족 여자 머리 모양이다. 붉은 색 대수의 착용이나 화려한 직물 문양 등 남조 및 서역풍이 혼재된 것이 비해 머리 모양은 장식 없이 단정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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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of Owner’s from tomb in Shuozhou (SPIA & Shanxi Museum, 2010,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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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le clay figure in Northern Qi period (Chang, 2004, p. 223)
            
            

            

          

        

        
          2) 서반 시녀(북벽 연음도), 기물 시녀(동벽 행렬도)
          부부병좌상 좌우에는 서반(瑞盤)을 들고 있는 시녀가 있다<Fig. 20>. 이들은 발목길이의 장군(長裙)을 입고, 머리에는 비조계를 한 차림새이다. 관식(冠飾)의 끝이 한 개 또는 두 개로 갈라져 있다. 측면에서 보면 가는 비녀를 꽂아 관이 머리 뒷부분 위로 떠 있는 모습이다<Fig. 23, 24>.

          
            
            

            <Fig. 20> 
				
            

            
              Female servants holding a tray nearby host and hostess (TIA, 2005, pp. 28-29)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치마의 직물문양이다. 커다란 연주문이 시문된 붉은 색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소매통이 좁고 긴 소매가 달린 대금 형식의 상의를 걸쳤다. 묘주 앞의 시녀는 마주보고 있는 신수(神獸)를 주제 문양으로 한 연주문이며, 묘주 부인 앞의 시녀는 팔메트와 꼬리를 펼친 새 문양의 연주문금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양의 크기가 대형이다. 이처럼 복식에 표현되는 대형의 연주문은 중앙아시아 아프라시압ㆍ타지겐트ㆍ키질의 벽화 복식, 그리고 당대 보련도(步輦圖)에도 대형 연주문 단령포를 착용한 남자의 모습도 있다. 중앙아시아 벽화 복식에 나타난 대형의 연주문을 근거로 하여, 6~7세기 유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소형의 연주문이 7세기부터는 대형의 크기로써 복식의 장식효과를 높이는 데에 활용된다고 하였다(Kageyama, 2003). 그러나 서현수 묘벽화의 대형 연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비해 반세기 이상 이른 것으로, 복식에 있어 대형 연주문의 활용은 적어도 6세기 후반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동벽 행렬도의 우차 바로 뒤에 상자를 들고 가는 기물시녀<Fig. 21>의 모습에서도 대형 연주문이 있다. 시녀는 착수장삼(窄袖長衫)을 착용하고 있는데 포의 도련과 가선, 수구에는 보살두상을 주문(主紋)으로 하는 연주문이 나타난다. 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연주문 양식으로 당시 불교의 성행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출토 및 일본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된 직물 중에 태양신을 주제문양으로 하는 금직물이 남아 있다. 머리모양 또한 차이가 나는데 머리를 땋아 둘러 얹은 형태로, 이는 신분이나 역할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Fig. 21> 
				
            

            
              Servant of eastern painting wall (TIA, 2005, p. 38)
            
            

            

          

          보살두상의 연주문금은 서벽의 말 안장보(鞍袱)<Fig. 22>에도 나타나는데, 문양이 다른 두 겹의 금직물이다. 두록색의 말안장의 가장자리에 보살두상의 연주문이 있고, 그 사이 사이는 팔메트를 채워 넣었다. 다른 한 겹은 붉은색인데 인동문을 주제문양으로 한 연주문으로, 사이에는 팔메트를 시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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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che saddle underlay (TIA, 2005, p. 50)
            
            

            

          

        

        
          3) 여자 악공(북벽 연음도)
          북벽 부부병좌상 좌우의 남자 악공들 사이에 비파ㆍ노생ㆍ공후를 연주하고 있는 여자 악공들이 있다. 여자 악공들은 발목길이의 반령의를 입고 흰색 포백대를 길게 늘어뜨린 차림새이다. 참고로 남자 악공들은 무릎길이 반령의와 혁대를 하였다. 머리는 서반시녀와 같은 비조계를 하였다. 북제 삭주 출토 벽화, 도귀 벽화묘의 시녀 모습과도 같다<Fig.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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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ale musicians (TIA, 2005, p. 28)
            
            

            

          

          
            
            

            <Fig. 24> 
				
            

            
              Female servants of the tomb in Northern Qi period (SPIA & Shanxi Museum, 2010, p. 38)
            
            

            

          

        

      

    

    

  
    
      Ⅴ. 우리나라 고대 복식과의 상관성 검토
      우리나라 고대 삼국은 남조뿐만 아니라 북조 문화도 수용하면서 발전하였다. 북제연간에 우리나라 고대 삼국과 북제간 사신이 교류 한 것은 모두 30차례5)에 이른다. 6세기 후반의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선비족의 국가였던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을 바쳤다. 교류의 구체적인 물목은 알 수 없으나 삼국이 북제 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양·진의 남조 국가와 대외 교류한 것이 모두 26차례6)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횟수임에 분명하다. 교류 횟수만 본다면 오히려 남조보다 더욱 활발하였다.

      일례로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중앙아시아적인 화법이나 서역악기의 유입된 경로와 시기를 보더라도 북제의 고분 벽화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Song, 2014). 삼국 중 고구려의 대외활동은 백제나 신라보다 더 잦았고 이는 북제풍의 문화가 지역적으로 연접한 고구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흡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 왕흥사터, 신라 분황사터와 같은 고대 도성 내에서도 북제의 ‘상평오수전(常平五銖錢)’ 화폐가 출토되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연유에서 우리나라의 고대복식문화는 남조 문화의 영향력 못지않게 북조와의 꾸준한 교류 안에서 평행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 복식에 있어서 동위-북제 선비족 문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남녀를 막론하고 서현수 벽화묘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 반령의를 착용하고 있다. 수당대를 거쳐 크게 동아시아에 유행한 단령이 선비족과 같은 호족의 반령의에서 발전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단령포는 관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서현수 벽화묘의 경우에는 겉옷은 직령의로 하고, 안에 반령의를 입은 경우이다. 고구려 벽화고분 중에서도 안악 3호분(357), 무용총(5C 중엽, Fig. 25), 쌍영총(5C 후반), 삼실총(5C 중엽), 통구사신총(6C)에서 당 복식 도입 이전에 단령의가 직령의 안의 내의로 착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Kweon, 2009). 또한 반령의 착수장삼 위에 덧입은 직령포는 모두 우임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선비화를 표방한 북제의 정책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포의 우임 양식은 이미 북제 이전 시기에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대 복식도 유사시기에 좌임 양식에서 우임 양식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존하는 한국 고대 복식자료가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 및 신라의 직물 편과 도용 등 한정적이므로 북제시기 벽화 복식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유물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새로운 자료 확보를 통해 고대 복식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서현수 벽화 중 장수포를 입고 있는 기물 시녀 <Fig. 21>의 긴 소매를 앞으로 뻗고 있는 자세, 직령의 긴 상의 및 치마를 입은 차림새는 고구려 쌍영총ㆍ무용총 벽화의 무용 복식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긴 소매 끝에 무늬가 다른 직물을 사용한 점, 하의가 보이지 않게 상의를 여미고 있는 점이 유사하다. 그러나 무용총의 복식에서는 포 아래에는 치마의 주름처럼 보이는 실선 등 큰 차이도 보인다. 한편 서현수묘 벽화 복식에 나타난 직물 문양과 유사한 것으로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파선이 대칭을 이루는 대파형(對波形)(Zhao, 2005)의 금직물이 있다<Fig. 26>. 통일신라 석가탑 사리장엄 직물 중에서도 불상을 주제 문양으로 하는 테두리 문양의 능직물<Fig. 27> 등이 남아있다.

      
        
        

        <Fig. 26> 
				
        

        
          Brocade from Sarira Reliquary of Stone Pagoda of Mireuksa Temple site, Baekje (Photograph by the author, Nov. 11, 2010)
        
        

        

      

      
        
        

        <Fig. 27> 
				
        

        
          Twill Damask of Bulguksa Temple's Sakyamuni Stupa in Unified Silla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Cultural Buddhist Museum, 2010, p. 85)
        
        

        

      

      마지막으로 묘주 서현수가 착용하고 있는 초피 구의는 모피와 피혁 복식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 분명하다. 초피는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나오는 최고로 귀한 의복 재료인데(Jung & Park, 1999), 우리나라에서는 8세기 발해에서 초피를 생산하였다는 문헌기록이 전한다. 삼국시대에 초피구의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만주까지 세력을 뻗친 고구려에서도 초피가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까지 담비 60마리를 필요로 하는 초피 구의를 만들어 입은 기록이 남아 있으나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어 서현수 초피 구의를 참고할 만하다.

    

    

  
    
      Ⅵ. 결론
      중국내에서도 북제 복식에 대한 자료는 무성제 하청(武成帝河淸) 연간(562)의 문헌기록과 「북제교서도(北齊校書圖)」등 많지 않다. 이에 서현수묘 벽화 복식은 서역문화의 유입과 활발한 남북조 문화교류가 잘 반영되어, 당시의 복식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서현수묘 벽화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 모두 우임 양식이 나타났다. 묘주부인의 대수의를 제외하고 호족풍의 반령 착수장삼과 직령의를 덧입었으며, 혁대, 화를 착용한 모습이다. 머리 모양의 경우 묘주가 착용한 양 날개가 펼쳐진 관모를 비롯하여 산형두건, 장군모가 있었으며, 여자는 비조계를 하였다. 특히 머리 모양은 보수성이 강한 것으로 지역의 기후, 신분 등을 반영한 선비족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묘주가 착용한 은회색 초피 구의와 대형의 연주문 금직물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6세기 후반 동북아시아의 복식문화를 동서문화 교섭과 호한문화의 융합이라는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북제시대 선비족 복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향후 선비족 고유복식에 대해서는 다른 선비족 국가의 복식 자료를 통찰하고 각 시대별로 정리하여 밝혀낼 필요가 있다. 특히 북제는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와 연접해 있어 우리나라 고대복식을 포함한 역사연구에 있어도 북조계 문화에 대한 재고되어야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내의로서 반령의 착용, 우임의 직령의, 착수장포를 입은 여인상, 백제 미륵사지 및 통일신라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직물, 초피에 대한 기록 등을 통해 북제 복식문화와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대 복식의 원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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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성씨는 ‘張’으로 추정된다.
      

      
        2) Sanguoyanyi[三國演義] 而操帥將吏士親臨發掘破棺裸屍掠取金寶. 至令聖朝流涕士民傷懷. 操又特置「發丘中郞將」ㆍ 「摸金校尉」所過隳突無骸不露.
      

      
        3) 2006년 서울역사박물관의 ≪중국 국보전≫전시에서는 산동성 익도현에서 출토된 청주부가상 <Fig. 7>과 같은 이러한 차림새를 변복(變服)으로 기술하였다. Yidu Museum in Shandong Province (1985). Line paintings of the Northern Qi period stone chambered tombs at Yidu[益都北齊石室墓线刻畵像], Wenwu, 353(10), 49-54에 청주부가상으로 소개되었다.
      

      
        4) Jiu Tangshu[舊唐書] 卷198 西戎傳吐谷渾條, 男子通服長裙繒帽或載冪䍦. Liangzhu[梁書] 卷54 列傳第48. 著小袖袍小口袴大頭長裙帽.
      

      
        5) Samguksagi[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고구려-북제간의 8건, 百濟本紀에 백제-북제간의 3건, 新羅本紀에 신라-북제간의 3건이 기록되어 있다. 『北史』에는 열전에 고구려-북제간의 4건, 백제-북제간의 1건이며 신라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北齊書』에는 고구려-북제간의 4건, 백제-북제간의 3건, 신라-북제간의 4건의 기사가 있다.
      

      
        6) Samguksagi[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고구려-진간의 6건, 百濟本紀에 백제-진간의 2건, 新羅本紀에 신라-진간의 6건이 기록되어 있다. 『梁書』에는 양-삼국간의 대외 교류 기사가 없으나, 『陳書』에는 고구려-진간의 5건, 백제-진간의 3건, 신라-진간의 4건의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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